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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국의 빛이 되라고하나넘께서 이스라엘을부르섬 

1. ‘여호와의종’과 ‘공의’의뭇야무엇인까 

‘여호와의종’ 

껴호와의 종의 노래’ 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의 가르침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발견되지 않는다 는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반대로 이λ싸 선지지는 아브라 
함에게 주신 언약(창 12:1~3)과 제사장 언애출 19:4~6)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증인이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제시했다고 믿는 견해이다. 이러한논의는 펴호와의 종’ 에 

대한 정의와사역과사명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해결할수 있다. 

우선， 이사야서에는 ‘종’ 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으로 20회(사 40장~53장)， 복수형으로 

는 10회 사용되었는데(사 54장~66장) 딘수형과복수형을 함께 사용한 것은 한 그룹 전체 

의 대표자이며， 동시에 오직 한 분이신 껴호와의 종’ 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λ때 선지자는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였을깨 우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종’ 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종’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까 41:8~ 10, 44:6~8， 44:21 ~ 
23), 때때로 뚫’ 이라는 복수형으로 λ}용하기도 했대사 54:17, 63:17, 66:14). 두 번째로 
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봉사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종’ 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 

했다{사 42:1，4，6， 49:3,6, 50:4).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라는용어가 ‘한사량을나타내 
고있는것과마찬가지이며 실제로 찌시야는 아브라함의씨’를 ‘종’으로표현하기도 

했다{사 41:8). 그리고 ‘모세’ 도 ‘아브라함’ 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을 ‘종’ 으로 표현했고 
(출 32:13, 신 9:2η， 페위기 에서는 옹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 으로 여기기도 했대레 

25:42,55). 마지막으로 ‘이사야 는 ‘여호와의 종’ 의 노래에서， 한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이 
나 역할 또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였 

대42:1-41:8~9， 49:3- 44:21, 49:6- 42:6, 51:4, 49:1-44:2,24, 43:1, 43:1-43:16). 이와 
같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 에게는 이스라엘과 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사명이 있대사 49:5~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 은 아브라힘에게 주셨던 메시아요 구원자이며，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마침내 재로운다윗’， 한씨’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자’， ‘한가지’ 등으로알려 

진 한 사람’ 인 것이다. 이 !종’ 은 나라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것인데μ} 42:6, 49:6), 
이 말의 돗은 이스라엘 나라가 ‘종’ 으로서 열빙에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창세기 12:3절에 기록된 아브라힐써 받았던 ‘모든 족속’ 에 대한 약속의 응답을 뭇하는 것 

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 

며， 구원을 땅 끝까지 베푸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의 

뒤를돌야보는위힘 
롯의 때뾰를 뮤를 돌O뽑고로 소금 7똥이되었더라"(:창 19:26) 

오늘의 본문은 히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흥한 경고이다 뒤를 돌아봉 해」님의 행히심 

을 되싶어본다는 것은 자|가 있고 필요한 일이지만 롯 의 아내처럼 서|생| 대한 미련때댐| 뒤를 돌아본다 

는 것은 멸S뻐101르는 지극히 위힘한 일이다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즙을 떠났던 ‘아브람은 가나안 E뻐| 머 

물고자 하였고 그의 조카 ‘롯은 ‘소돔’탬이 |르렀대칭 13:12). 1..뼈가 없었기에 따10f들과 잃펀 ‘롯’을 

떠나보낸 외로운 ‘아브람’ 에게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대창 13:14). 그리고 ‘아브람’은 ‘헤브론 마므러|’ 
상수리 수물에 이르러서 뱉와께 단을 없때창 13:1에. 세월이 흘러 õ메님꺼써 ‘소돔과 고모라 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다 ‘롯’ 에 대히어 변힘밟는 아브림 의 사랑은 그를 위해 간곡한 기도를 드리게 하였고， 마침 

내 5에님꺼써는 ‘롯’ 에거| 천Á~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파 하셨대장 19:1히 

- ‘롯’ 의 QIlH는 뒤를 돌아보없봐 

인르녕대| 실먼 곳， ‘소돔’을 등지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올 때， 그녀에게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 
는 에님의 명렁을 따라 ‘소돔’을 버리고 뛰어나왔t 왜 주꺼써는 그녀를 항뼈 ‘돌O뾰거나 ... 머무럭나 
하지 말라(창 19:1끼라고 하신 것일ηF 주께서는 그녀의 몸이 ‘소돔’ ε뻐|서 딸어져나간 것만으로는 만족히실 

수 없으셨단 멜개 D띔. 여호와꺼맨 ‘롯’ 의 아내의 D띔 중심을 원하앓이 분명빡 찌의 인생을 투 

자한 콧， 그 동안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결실이 있는 곳， 그랬| 대한 미련을 버리고 5삐님의 말램| 전적 

으로 신뢰하기를 바라셨다 미련 때문에 딘 효뻔 뒤돌아봄으로써 소금 기퉁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후독한 일 

처럼 닝껴질 수 있겠지만 원래 빠님의 말씀은 타협행| 없다 그래서 여1수꺼써도 엄격해| 명렁하셨다 

‘롯’ 의 처를 생ζ연f래녹 17:32). 

주제인 것이대사 42:6)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요 약속을 전딴 증인으로서 보내어졌는7}? 

이에 대한 대답은 이사야 42장 1절， 4절， 6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의 역사 속에서 선교를 위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결정짓는 초점인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 
들을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된다. 첫째 1절과 4절에 나타나는 ‘공의’ 는 무엇을 돗 

하는 것인가? 둘째， 6절에서 말씀하신 빽성의 언액 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 

지막 셋째， 6절에 기록된 ‘이방의 빛이 된다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누가 그 빛이 될 

것이란말인가? 

‘공약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상태를 의미한다. 그 

러나 여기에서 시용된 ‘공의’ 의 뭇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공의’ 의 

실현에 있어서 디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공의는 약속하신 종이 오셔서 정부를 세우고 

온 열빙벼l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열왕기하 17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떠한묘한방법을사용하는 것인7}? 그러나 열왕기하 17장 26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것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데，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 

이라 는 것이다 껴l레미야 도 그러한 사실을 동일하게 언급했다{렘 5:4) 즉， ‘여호와의 
종’ 의 역할은 열방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를 제정하고 실행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 

고 이러한 결론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절정’ 과 그 의미가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한국말 ‘공의’ 로 변역된 히브라 원어는 신학자들 λ씨에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의 

견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의견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적인 해석’ 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의는 심판에 이르는 길이요 빛 

으로서섬들’ 즉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선교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대사 41:여. ‘공의’ 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며， 모든 

열방들이 그 법을 기다려야한다는사실이 선교적인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사야 41장 l절은 껴호와의 종’ 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산 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며 ‘이사야 의 이러한 언급은 ‘여호와의 

종’ 의 사역이 영적이며， 법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시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시야 42장 1절~4절의 말씀에서의 펴호와의 종’ 은 이스라엘 중에 모든 믿 

는자들을대표하는자로이해되어지고있는것이며， 그는열방을위하여 적극적으로선교 

의 일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선교의 일을 담당하는 종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따라야 할 

바른 길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참된 종교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 ‘어변라양의 지손들은 뒤를돌O뾰않} 

ofLf님의 백성으로서 서|상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히는 것은 ‘롯’ 의 0배뿐만이 아니다 ‘에브라임’ 의 지손들 

역시 ofLf님의 언g떨 지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 

신 기빨 잊어버렸대ÁI 78:9"'11l. of나님의 백뽕로서 뒤를 돌아봐1 않는다는 것， 그것은 혜님을 향뼈 

D띔을 확정짓고떠없f없)， 또 확정판 일이대시 R끼 

- 꾀l마도돌아갔다 

‘바울’ 이 1차로 투옥 될 때까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매골 414 몬 1:24'는 서|상을 사료면뼈 ‘바울’을 버 

리고 l데실로니가로 가버렸대딩후 41이 왜 그랬을까? 이 세상을 시랑하지 밀어빠 하는 것을 몰랐을까? 육 

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X람으로 일관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해」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 

상으로부터 온 것이며(요일 2:1&이6) 세상과 벗획는 것은 라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몰랐단 밀엔개약 

4에? 그건 아니대 ‘데마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으로 인하 

여 더럽혀지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는다면(고후 6:1끼 영원히 해」님과 분리되어질 것이다 

- 불행|는 쩌띠들도 돌OR힘 
예수의 주변에는 늘 이기적인 추종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다니는 지들이대요 6f8).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지위에 위협을 느끼면 선지자와 의인들까지도 핍빅헤 
는 자들이며(행 7:52rvr;;J),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대녹 9없)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들이대딩후 42). 믿음으로 씀에가며(히 10:38), ’모압 여인 
‘룻’ 처럼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대룻 1:16) 

- 많은 자들이 돌OR따 
ofLf님의 백A￡로서 뒤를 돌Of보고 세생| 미련을 두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괴행 7갱)，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위험한 일이다 그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다.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에 수치스럽고 어리석기 옥에 없는 짓이기 때문이대잠 26: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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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pmrr빼’ 
50아met꺼imes it appears to witnesses as 

fast fulfillment , and other times it seems, 
with human eyes, to be too late. Whether’ or 

not we perceive it to come too quickly or too 

slowly , we can rest assured that it will 

forever be at the right time. For instance, 

the Israelites suffered under slavery for 

more than 400 years. During this time they 

cried and prayed with many bitter tears. It 
was only after the 400 years that God 

finally sent Moses as their deliverer. 

Today’s Bible passage concerns the 

announcement of the bir’ th of J ohn the 

Baptist. Prior to this wonder’ ful 

proclamation. God's people experienced 400 

years of prophetic silence. The last 

proþhetic message they heard came from 

Malachi . Hence, 미 I the Israelites were 

patiently and eagerly awaiting God's Word. 

Finally , after’ 400 years the silence was 

broken and the good news came! Right now 

we are in a waiting situation concerning the 

second coming of Jesus. He tells us, "Yes, I 
am coming quickly" (Rv. 22:20). These words 

were spoken over 2,000 years ago. 

When we look at today’s Bible verses we 

find the entrance of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being prepared before His 

birth. Indeed, these verses foretell about 

J ohn the Baptist as the forerunner before 

Jesus. The Bible tells us that a certain 

priest named Zacharias had a wife “ from the 

daughters of Aar’on , and her name was 

Elizabeth" (v . 5). Aaron was Moses' 

spokesperson for God. He was a priest and 

prophet. 50, Zacharias and Elizabeth came 
from a very godly background. They were 

true believer’s, blessing people, children of 

God, But they had a heavy burden. They 

had no children. God's blessing to 내e 

fruitful and multiply" had not come to them 

(Gn. 1:28). As God’s people , especially 

consider’ ing Zachar’ ias’ priestly position , 

having no children was a sign of something 

being wrong. One of the most fundamental 

J ewish laws for divorce concerned a wife 
who could not have a baby. It was looked 

upon as a curse from God. The Bible tells us 

that Zacharias and Elizabeth “ were both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 walking 

blamelessly in all the commandments and 

requirements of the Lord" (v. 6). But the 

result of their righteous living produced no 

baby . They had no evidence of God's 

blessing. Everyone looked upon them 

thinking they had to have some sinfulness. 

5ure, they were great believer‘s and great 

teacher’s but something was wrong because 

they had no baby. How about you? Do you 

주만흥헌 

Sermon for n 

YOU 
WILL 

HAVEJOY 
(Luke 1:5-17) 

" .. . And you will have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joice at his birth ... " 

pray and practice your faith with a heavy 

burden? From this sermon, I want you to 

receive God's blessing of joy. 

People have all differ’ ent kinds of 

burdens. Maybe your heavy burden r’elates 

to health or money. Perhaps you have 

troubles at home or with others. Whatever’ 
the circumstance or situation , if you’ve 

prayed about it, God knows of it. Not only 

that, He has a plan regarding it. Zacharias 

and Elizabeth’s burden was lifted on an 

ordinary day. Za따C야h뻐lar끼’냐i띠G떠s was p야er샤’'for’γ께r 

pr비iest꺼Iy duties when an angel appeared and 

told him, "your petition has been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will give him the name John" (v. 13). The 

longing in each of them would be satisfied, 
the empty place filled. Notice that the day 

was not a special day; it was a day like ever’Y 

other day. Zacharias went to the Temple as 

usual. He prayed as usual , but this day a 

heavy burden was lifted. 

Bar’ timaeus’ burden of blindness was 

lifted when He met J esus on a regular day 
leaving Jericho (see Mk. 10:46-52). He 

cried out to Jesus and his blindness 

disappeared. Zaccheus met Jesus while he 

was up in a tree. Jesus told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Lk. 19:9). 

까le 5amaritan woman encountered J es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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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day while she was doing her daily 

chores. It was just ’ordinary’ days that 

these people met Jesus and received His 

blessing. 

Whenever God's blessing comes, people 

get more than they expected. Zacharias and 

Elizabeth only wanted a healthy, normal 

child . They wanted a li tT le baby to show 

other people that God had blessed them. 

They wanted to hear the cries of their’ baby, 
watch him grow, and share in his prospective 

life. That was their’ hope. Indeed, this was 

promised to them, “You will have joy and 

gladness, and many will rejoice at his birth" 

(v. 14). What a blessing. But there’s more. 

Their baby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will dr’ink no wine or Iiquor’, and 

he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5pirit while 

yet in his mother's womb.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sons of Israel back to the Lord 

their God"(vv. 15-17). Peoplewere going to 

hear their son’s sermons and be changed! 

The Lord would be baptized by him and King 

Herod would be admonished by him. What 

an amazing blessing. But there’s still more. 

Their baby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v. 17). Amen. 

Zacharias and Elizabeth’s son would be an 

exception미 person. God gave them that 

much of an abundant blessing. Their son 

wouldn’t be Iike any other human. No, his 

kingdom talk and walk would exceed 미| 

others. He would be called “the prophet of 
the Most High" because he would go on 

before the Lord to prepare His ways (v. 76). 

What a great blessing. 

Before the first Chr’ istmas came 

Zacharias and Elizabeth received this 

비essing . We are about to celebrate 

Christmas in a couple of weeks from today. 

I want each and every one of you with heavy 
burdens to receive much more than any 

blessing you could expect. How? Come to 
the Lord. Just come to J esus. God will 

meet you there. It doesn’t matter’ where 
you are or what day it is. It doesn’t have to 

be a special day and you don’t have to be 

doing special duties. It may seem to you to 

be just an ordinary day, but God is waiting 

for just this right moment. He has a plan 

and a blessing for you and for your life. 

Humbly pray and come to J esus. Then, you 

will have joy beyond measure. Like 

Zacharias and Elizabeth your cup will run 

over, and you will receive more than you ever 

asked for. You will have joy! Am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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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은 언제나 그분의 시간표대 

로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어떤 때는 신속히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인간의 눈으로보기에 너무 
나늦게 성쥐되는것처럼 보입니다. 어느쪽이든우리 

는 그것은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오는 것으 

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것은 하나님의계획은항상가장적당한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백 년 이상을 노예생활 

로고통쨌습니다. 이 기간동안그들은많은괴로웅 
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백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 

원자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세 
례 요한의 탄생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이 더 이 

상 들리지 않는 4백 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경험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예언적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 

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와 열정으 

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4백 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이 지나가고 좋은 소식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 

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꽤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 22:20), 
이것은 2천 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에게도 있는 고통 
우리는 오늘의 성경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의 초림때臨을 예비하는 문(門) 

을발견합니다 이 구절들은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오 

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성경은 '^r.가2.j:' 
라고 히는 어떤 제사징에게 아내가 있었다고 말합니 

다 ‘까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뱃이라?'(5절)， 아 

론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모세의 대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가 

래 와 ‘엘리사뱃’ 은 모두 경건한 배경을 가진 가문에 

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참된 신자들이었고， 축복 받 

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괴로웅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변성하여"(창 1:28)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특별히 자가랙 가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위 

치를 고려할 때，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 
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표였습니다 유대 

인의 이혼문제에 있어서 가장기본적인율법 중의 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여 

자가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저 

주가 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가 
랴 와 ‘엘리사뱃’ 두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 

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 
라’ (6절)라고 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을수 없었기 때문 
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 
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들은 위대한 신자들 
이요교사들이었지만，무엇인가문제가있습니다 왜 
냐하면그들은아이를가질수없었기 때문입니다 여 

러분은 어떠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기도하며 

믿음을 실천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민흥헌 

다옴 주입 설교 

I쾌E틀 

:71 8뻐훌훌 
것~1요 
(품 1:5",17) 

‘…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사람도그의 남을기뻐하리니 ... ’ 

갱성판폭사 

무거운점을벗기심 
사람들은 모두가 여러 가지 다%한 형태의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건강이 

나 돈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이나 기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 
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일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계시다는것을기억하십시오 뿐만아니라，하나 
님께서는그것을처리할계획을가지고계십니다 자 

가랴 와 ‘엘리사뱃’ 의 무거운 짐은 일상적인 날에 들 

려 올려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에게 ‘너 

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뱃이 네게 아들 
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3절)라고 

말했을 때， 그는 제사장직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습니 

다. 그들은 각각의 오랜 갈망에 만족함을 얻었고， 허 

전한 미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놀라운일이 벌어진 때가특별한날이 아니었 

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 날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자가랴는 여느 때처럼 
성전에 올라갔고 평상시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무거운짐을벗어벼렸습니다. 

일상적인날에 임한은총 
바디매오’ 의 눈먼 고통은 일상의 날에 여라고를 

떠나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벗겨졌습니다(막 10:46~ 

52), 그는 예수께 외쳤고， 그를 힘들게 하던 어둠은 사 
라졌습니다. ‘삭개오’ 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녹 

19:9), 또한 자마리아 여자 는 날마다 그녀에게 주어 
지는 따분한 일거리를 행하던 일상적인 날에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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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가 예수 

를 만나고 그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 ‘일상’ 의 날입니 

다. 

풍성하신하나넘의은총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 

다 더 풍성하게 옹니다 '^r가랴 와 ‘엘리사뱃’ 은 단 

지건강하고평범한자녀를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 

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다’ 는 것을 다른 사람들 

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갓난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들 
은 자신들의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아이의 장래의 삶을 논의하기 

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참으 

로 이러한 바람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맺 

어졌습니다. ‘너도기뻐하고즐거워할것이요많은사 

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14절) 진실로 놀라운 축 

복입니다. 그러나 더욱 커다란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 

은 그들의 아기가 다음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 

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 
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 
성을 예비하리라?'(15절~17절)， 후에 사람들은 '^r.가 

cf 와 ‘엘리사뱃’ 의 아들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 했고 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세 
례를 베푸셨고 헤롯왕에게 경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 

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과능력으로주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자 

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17절) 하게 될 것입니 

다 아벤 '^r가랴와 ‘엘리사뱃’의아들은뛰어난사 
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째서 그들에게 이처럼 

풍성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다른 사람 

과 다를 것입니다. 아니， 그의 아들은 주의 왕국을 말 
하고 실싸가는 것이 모든 사람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고 불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보다 앞서 가서 

주의 길을예비하기 위해 미리 보냄 받은사람이기 때 

문입니다(76절) 진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다리시는하나넘 

첫 성탄이 되기 전에， 자가랴 와 ‘엘리사뱃’ 은 이 

러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두 주일 후 

면 성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은총보다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께로 나오 

십시오. 즉시 예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 
든지 어떤 날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 

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임무를 행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는 평범한 날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여 

러분과 여러분의 생애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 

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러 

면，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 
니다 '^r가랴와 ‘엘리사뱃’처럼 여러분의잔이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 
하게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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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졸발따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인도 
16교구 단ìl선교단(12월 2일- 12월 10일) 

붐바이 북쪽(안드러!이 l 바르러|쉬 l 로나브리와리) 7'1 역 

1. 뭄바이 북쪽 빈민지역에서 담대히 복음만을 전할수 있도록 

2. 노방전도때교제할수있는가정을허락하셔서 더 깊이복음을나눌수있도록. 

3. 힌두 사싱에 빠진 이 지역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 임을 믿을 
수있도록. 

부서 

17교구 

면재사역중민섣교단 

사역지 

~띨라데시 

L.~ 
<= 짜 

11월 27일(수)-12월 5일(목) 

*우즈베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상던 4교구 단71선교단과 

스리랑카로 단71선교를 떠상던8교구 단기선교단이 지난주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단을통해선포된복음이각냐라와지역에 

뿌리 내려자라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5자. 

승}나넙， 1Jιf합니 C~ 

이 증 영 (권사， 7교구 불가리아 단기선교단원) 

떨리는 마음으로 첫 

날 불가리아 000 마을에 

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도지를 들고 한 청년에 

게 다가가 “즈드라베이 

테(안녕하세요)?"하고 

인사하며 한국에 대한 

소개로이야기를시작하 

였습니다. 이야기 도중 

청년의종교가불가리아 

정교회임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아세요?" 라 

고물으며 전도지를 건 

냈습니다. 처음에 청년 

은 전도지 받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낀흥헌 

땅몰JJtll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zη<> I κ ( 1 1- ζ 저써ι? cq{ !,,- 그웅A 스도오l 이 l자1 (-1- . t ε ~ --,. . "11 

X: .;ζ o l Il iL ZF jz ; zrI드 ζ 우l iq 7l Ei ZFκ ( (; /- " 
7 12 1- ....-tÎ I- IZ I- L I'.~ r. 

12월 2일(와) 
뀐늄의밤 

저1709호 

무슬림들은 라마단 절기 중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이 이날은 

특별한 날이며 신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는 밤이라고 생ζf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구하는 이 

날， 여|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자 

1. 이 기간 동안 많은 무슬림들이 구원에 관한 멸망을품을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이 오 
직 예수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o}올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무슬림 속에서 일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특별한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용할 
수있도록기도하자 

12짧 3일(수) 
스리랑카의무슬림들 

1900만의 스리랑카 인구 중 7"'8"10가 무슬림들이다 그러나 이 120만 명의 무슬림들에게 복 

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1. 스리랑카의 크리스천들이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씨를 심을수 있도록 기도 
하자 

2.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일문을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12월 4일(목) 
이탈리아의무슬림들 

이탈리아에 있는 무슬림들 중 대부분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뛰어난 진리의 종교이기에 이탈리아를 이슬람화해야 한다고 믿는 열광적 

인 무슬림들이다 그러나 매우 적은 수의 전임 선교사들이 이 무슬림들 안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 

하고있다 

1 현재 이탈리아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 
하며 이 사역을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무슬림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자. 

12짧 5일(목) 
인도 렐라라 지역의 마필라 무슬림들 

마필라 인들은 지금도 상인이나 무역인으로 남아시아에 걸쳐진 여러 도시에 정ξ배서 살고 있 

다. 이처럼 마필라 인들은 모든 지역에 있는 것으로 유영하다 

1.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자신이 방문히는 세계 곳 
곳에 전하도록 기도하자. 

2. 마필라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일문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주님께서 주시는마음 때문에 다시 용기를내어 청년에게 전도지를함께 읽기를권 

유했고， 마침내 형제는 저와 함께 전도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부족했던 
저는 형제가 직접 전도지를 읽도록 도왔고， 형제는 불가리아어로 된 전도지를 차근 

차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다 읽은 청년은 갑자기 저에게 제가 가 

지고 있던 50여 장의 전도지를 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저는 청 

년에게 가지고 있던 전도지를 모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형제는 

저에게 자기를 따라 오라 손짓하더니 앞장서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전도지 외에도 다른 대원 

의 전도지 50여 장도 들고 나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 땅에 있는 ‘현실의 두려웅’ 까지 이기게 하 

셨습니다. 다음날 다른 마을에서 노방전도를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니 경 

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신고했었나 봅니다. 경찰은 저에게 여권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불가리아 현지 

사정에 대해 들을 때 ‘경찰은 피하라’ 고 배웠던 저였지만， 전혀 떨리지 않아 오히 
려 미소로 경찰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경찰 역시 미소로 저 

를 대했고， 저는 오히려 그 경찰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 

습니다. 

이번 사역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사역을 이끄셨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 

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단기선 
교에 우리 충현의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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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용，이지영가정 

단기선교 사역을 다녀온 후로 아내가 많이 변했다. 예전에 우리 가정의 기상시간 

은 6시 10분이었는데， 지금은 5시 10분이면 일어나야 한다. 새벽예배 때문이다. 퇴 

근 후에 식사를 마치 면 π전원을 꺼야한다. 가정예배 때문이다. 모두가 아내의 강요 

에의해서이다. 

아내는 3년 전 나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 때는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가정의 신앙을 이끌고 있다. 아내가 

선교사역을 다녀옹 후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장로님께서 아내에게 단기사 

역을 다녀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아내는 뭇밖에도 단기선교 사역을 받아들이고 낯선 

땅으로 떠났다. 선교사역을 하는 동안 참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 

서 내가 선교지에 있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달았다. 

아내가 선교사역을 다녀온 뒤로 우리 가정에는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 신앙생활 

에 소극적이던 아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다. 새벽예배와 가정예배 

를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공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출근하고난 뒤 

아내는 책상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영적 잔소리(?) 

도 늘었다. 요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깜짝깜짝 놀란다. 요즘은 우리 가정에 많은 기대감이 있 

다. 영생의 길을보여주신하나님께서 앞으로되어질많은사건과삶속에서 어떤모 

습으로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앞으로의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의 길 

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기꺼 이 감당하겠노라고 다 

짐해 본다.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고통의 순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길 힘 

을 주셨고 되어지는 일들이 내 뭇대로 되어지질 않았을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에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하는 감탄이 나오곤 했 

다. 광야와 같은 인생 길에 비록 나 혼자 서 있을지라도 그 길이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은주님이 함께 하시리라는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요즈음부부가더불어 같 

은 길을 가고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 

다 

/ 

하나념의 앵광 

김 경 희 (집사， 신혼가정부 교사)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시 련에 낙심하여 지치곤 한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 배 

우자로부터 상처받은 친구도 있었고， 오랜 시간 질병으로 

시달리는 친구도 있었으며，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받 
으며 남편의 구원 문제를 위해 20년을 기도하고 있는 친구 

도 있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은 어 린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입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간 

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어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죠7’ 

하고 기도했다.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아뢰는 기도와 함께 

한 말씀을 보았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 

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 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 이까 자기 

오니이까그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나타내고자하심이니라" (요 9:1-3).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잔잔히 울려 퍼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찬양하며 나를 신뢰하는 너희들의 모습 

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임을 알게 되었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 주님을 의지한다. 

'1세졸 생ì.，l-b~벼 
마영훈，최지은가정 

신흔 가정부에서 10월 마지막 주부터 모세에 대하 

여 공부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 

나안으로 인도하였던 모세.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 

세. 그러나 모세에게도 나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 

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 

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얘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 3:1 1).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 

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뺏뺏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 4:10). 나 역시 모세와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옴 하나 간수하기도 벅찬데 전도라니요. 내년부터 잘 할께요 “봉 

사요?할줄아는게 없어서” 라며 이런저런핑계로주님의 일을미뤘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 

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 

었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며 지혜를 배우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 

년을살며 훈련되자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듯 저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는 왜 이 모양 

입니까7’ , “나는 왜 더 잘나지 못했습니까?’하고 외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바로 공주의 아들인 모세와 같은 모습일까요? 미디 

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의 모습일까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주관하신 것처럼，나의 삶도또한주관하심을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아 

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처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 

라보고，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A애';1 01 맘승} 뜯 ‘고 토’ ø ø--':" ~ 응 

고통을 겪지 않는 인간은 없다. 전쟁과 혁명， 가난， 개인적￡로는 사랑， 인간관 

계， 일， 심지어 럽거나 추운 날씨 ， 외로움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성경의 역사도 고 

통으로 이어진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고통을 모르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한 존재라면， 왜 자신의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틀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며 내뱉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하나님 

께 고통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으며 인간과 고통의 관계는 

삭제해 버 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알면서부터 

이다. 다시 말해 ， 고통은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 

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 

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 16-17) 이 때부터 인간 

은 고통을안고살아가게 되었으며 점점 더 다양하고 깊은 고통을맛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할수 있는질문이 나옹다. 바로 “하나님이 이 고통을사라지게 하 

실 수 없는가?’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고통을 거두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렇게 하셨다. “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 

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 

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몽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롬 8:22 ,23) .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보내심으로우리의 고통을없애버리셨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에게 고통이 남아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완전히 소멸되어 영화롭게 되는그날우리의 고통은사 

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들을 고통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고통을 적절히 이용하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통의 문제’ 의 저자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이라고 표현했 

다. 앞으로 격 주간으로 본 난에서는 C.S.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를 참고로 성경 이 

말하는 고통과， 성도가 가져야할 고통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볼 것이다권요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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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교구오금큐역/구역장이필순잡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렇기 때 

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배우고， 한 가지 의문을 제시 
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고난을 받으라니 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세상에서의 축복， 즉 세상에서 명예롭게 되는 것 
이나 물질축복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곳 
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 

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물질축복 
이라면 예수님 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신다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고난이요， 영적으로는 축복인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사람 

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 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 
는데 세상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자들은 함께 참 
된 평안을 누리며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베푼다’ 는 말도 물질을 베푸는 것으로 함 
축시켜 놓는다. 그러나 꼭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베푸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이 물 
질만으로 베푸셨는가? 그분은 구원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과 모든 사랑으로 베푸셨 

다. 그리스도인의 베뚫은 나의 가진 것을 내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값없이 받 
은 것을 값없이 베푸는 것이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베풀 만한 것이 있었는가? 구 

원의 믿음， 시간， 물질， 사랑 동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본문 말씀에 대해 한 구역원은 “전하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막상 전하려고 하면 
입 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고， 또 다른 구역원은 “처음 복음을 알았을 때는 
기쁨이 넘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는데 사람들의 거부반웅을 많이 접하자 지금 

은 전하기 전에 사람들 눈치를 보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까하고걱정하게 된다” 라며 첫 신앙을회복해야겠다고했다. 
말씀처럼 자기를부인하고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 우리는 이기적일 수 없다. 

‘나’ 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아닌 

나를먼저생각하겠는가?우리에게는 ‘나’는없고오직 ‘예수’만있다. 
(권요셉기자) 

β 다끌주윌~단 

267장“주 달불러 이르소서” 

이 찬송시는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Frances R. Havergal , 1836-1879)이 1872년 
4월 28일 “한 일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작시하였다. 곡은 원래 로버트 A. 슈만의 

작품을편곡한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크리스천)은 항상 어떤 언행 에 있어서든지 주님의 뭇을 이루 

며 살아야 한다. 그 주님의 뜻은 〈전도와 선교〉 임에 또한 틀림없으리라. 

1절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주님의뜻을 따라 길 잃은 앙찾으리다 

2절 주 날 요l도 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주린 앙들 먹01도록 하옵소서 

3절· 저 든든한 반석 외에 날 세우시 힘주소서 

LH 손을 펴 힘한 물에 빠진 이웃 건지리다 
4절 LH 주 얼굴 윌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전한 몽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조용히 말씀을 경청승}는 자세로 이 찬송을 불러야 한다. 주님의 명령을 조용히 

기다리듯이찬앙위원회) 

#앙효될 

1교듀오정헌 창로(남64세) 뇌졸중으로 현재 마비된 신체 왼쪽을 재활치료 중입 
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8교구 이종엽 정도(여'48세)자궁경부암 수술 후， 암이 엉덩이뼈에 전이되어 곧 

항암치료를 받을 예정 입니다.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병 

도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9교구 황순화 권샤(여'68세) 폐암 말기로 항암치료 중입니다. 환우를 향한 하나 

님의 뭇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12교구권미네자잡샤(여'68세)춰l장암말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17교구 감동수캅샤(남42세)교통사고로많이 다쳤습니다. 환우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후유증 없이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강충열잡샤(납50세)뇌의 염증으로의식불명이었다가회복되었지만，몽이 마비 
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이 어려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환우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천국일문 양성을 위한 헌신 

지난주 월요일(25일)， 11교구에서는 괴뼈 김순제 타교권새교적변호 5007， 1913년11월4일생)의 장 

례식을 교구장으로 집행하였다 그런데 유가족이 없었던 고인(óW은 소천(김天)하기 전， ‘전국일꾼양 
성’ 을 위해서 1억1700만원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증했다고 한다 교회는 이에 고인의 유언에 따라 

교회에 의탁한 유산을 천국일꾼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고인의 모든 장레비용을 
교회부담으로 해서 장례식을 치렀다 바라기는 고인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리를 건설하는 천국일꾼앙성에 사용되어지길 기대하며， 충현의 모든 장학생들은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산 저|물로 드리는 진정한 전국의 일문들이 되기를 바란다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시현 124뻗} 하Lf삼'!!.1.%:우질 

신앙 여정야참뭘의 길을 걷던 성도들이 불렀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운데 시펀 124편 
은 위기와 고난 중에 부르는 도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을 가는데 따르는 위험한 요소들을 묘사하면서 그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나 한 주간 내 
내 염세적인 세상일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 또는 직장생활의 고달픔에 지친 이들은 “어떻 
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내 편， 내 도움이 아니라고 불만스 
러워합니다. 하지만 시편 l24편은 이러한 불평들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증거 할뿐입니다. 참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웅은 천지 

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확신에 찬 찬양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뿐 

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면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현대인들 중 다수는 벌어진 사태와 처한 상황을 대변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냉소주의(冷笑主 
劃로 일관합니다 냉소주의는 결국 믿음의 소망을 무력하게 만들고， 의심 많고 미숙한 애정결 

핍 환자가 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 
운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의심들을 복음과 대면시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 드러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회의적 사고와 옹갖 종류의 이픔과 절망의 
문제를 뛰어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구속적인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찬양과 축 

복과 평강， 신뢰와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4편은 호강스러운 삶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비켜가게 하셨는 

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겪는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옹전하게 보전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궁극적인 힘은 잡아먹힐 위험이나 홍수 
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124편은 우리의 환상이나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생이 하나 
님과 더불어 윤택해진다고 선전하는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의 여정을 순례하는 제 

자들의 정직한고백이며 기도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n 

그리스도인의 제자5:.'(弟子휩는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정 

녕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믿음’ 은 날마다 사선%練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든 철저하게 분 
석 · 규명되는과학적 통제체제 아래에서， 결묘 본 적도， 눈을 마주친 적도， 목소리를 들어 본 적 

도， 그리고 그 심중을 파헤쳐 본 적도 없는 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결단했습니 

다 벌써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 도 매일 사선%線을 오고갑니다. 미래에 
• 대한 우리 자신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뭇을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니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는 소망 가운데서 살기를 고집합니 

다 」사랑’ 도 위험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명성을 얻으려는 경쟁적인 본능과 야망으 

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만에 찬 성공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실패가 낫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모든 것이 위태로운 실패의 

위기 속에서 실싸갑니다. 
(엄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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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희 정 (유치부교사) 

“희정아 부모님께서 오늘이 주일 아침이라고 알려 

주십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오늘 만날 우리 아이들을 생 

각하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저는 “더 자고 싶은 

데”하고 불평을 합니다. 재촉하시는 부모님의 음성에 반 

항을하면서 말입니다.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에 학부 

모들과 전화로 아이들 복장이 흰 상의에 검은색 하의라 

고 말씀드리며 한번 더 연습시켜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 
다. 저는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를 선곡하였 
습니다. 초퉁학교 3학년 시절 찬양대원이 되기 위한 관 

문이 399장이었는데 자신없는 목소리 때문에 인생의 첫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며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 

입니다. 지선이가 처음으로 유치부실에 들어옵니다. 지 

선이는 제가 묻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 저 그 
찬양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대답하며 그 찬양을 부릅니 
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유한이도 후렴 부분 ( “굳게 서 리 ，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을 열심히 따라 부릅니 

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큰입 벌려 찬 
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요. 
현규， 진석이 ， 지옹이 ， 예신이와도 한 사람씩 마주보며 

입을 맞춰 봅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어 30분이 지났 

는데도 예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주도 함께 하 
면 참좋을텐데' " 자꾸만 예주가눈에 밟협니다. 결국 여 
섯 명이 무대에 섰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과 눈과 입을 
맞추며 이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생 

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의젓한 모습으로 찬양 
을 잘 했습니다. “~그 말씀위에 굳게 서 리라” 찬양을 마 

치고 아이들과 함께 자리로 돌아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아줍니다. 이 어 린 영흔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 형상이 떠오르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제가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계시지”하고 대답합니 

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제게 정색을 하며 “아니예요， 예 

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도 
살아계십니다. 순수한 이 어린 영흔들을 허락하시고 제 
삶의 가운데에 계셔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은 

혜에 감사하며 유치부실을 나옵니다. 

추만흥헌 

현국-

추은이를 훌훌H서 성H우는 혀t수념 

영아부 ‘강주은’아빠 

“씹짜가” 

어느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보니 주은이가 손가락 

으로 그림책에 있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 

었다. 정말 신기해서 장모님께 여춰보니 낮에 잠깐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전화로 부산의 본 
가 부모님께 알렸다가 팔불출 아빠라고 놀림도 당했 

다. 주은이. 주님의 은혜란 뭇으로， 주은이를 키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싶어서 아빠의 작은 권한으로 

마치 여자아이같은 이름을 지었다. 어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겠지만 197B월된 아이가 한 마디 한 마디 새로운 말을 할 때면 어느덧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불출(?) 
아빠가된다. 
주은이와 아내와 함께 영아부에 처음 오던 날， 다른 많은 영아부 천사들을 보며 우리 주은이도 저 아이들 
과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나태해 
진 신앙생활에 대해 주은이를 통해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 아빠가 언젠가 식사기도도 빠뜨리는 
소홀함을 보였을 때 주은이는 식탁 앞에서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아빠 차에 통승할 
때는 무의식 중에 대중 음악을 틀고 있노라면 주은이는 영아부에서 첫날 받은 어린이 찬양 테이프을 틀어 
달라고항상아우성이다. 몇해 전만해도나는찬송이 좋아찬송테이프만듣고다녔는데 최근에는나도모 
르게 찬송을 부르고 듣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의 식어져 가는 신앙생활 속에 주은이 
를 통해 많은자성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 지난번 영아부선생님께서 심방오셨을 때도오시기 바로 몇분 전 
에 주은이가 졸려 낮잠을 자기 시작하자 나는 속으로 한편으론 오히려 번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좋아 
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주은이가 별떡 일어나서 울지도 않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 
을 생각하면 정말 나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나 중심적이었는지 . 그리고 주은이가 이 아빠의 마음을 알 
아차리면 어떡할까 하는 부끄러움도 앞섰다. 직장 핑계 ， 세상 핑계로 무뎌져 가는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께 
서는우리부부를사랑하사주은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사랑을늘상기시켜 주심을감사한다. 

믿음의학교에서 

에벤에설l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7개월 만에 다시 찾아왔고， 기맛여아림 근처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집니다(삼상 7:1 ),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옮겨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삼상 7:2b) , 블레셋의 억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였습니다. 고 
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껏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싶 
었겠지요. 고난이， 외부의 억압이 그들의 신앙을 더 성장케 하여 준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가 아닌가요? 

언약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사무엘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온 땅을 돌아다니며 이스 
라엘 온 족속에게 이방신이나 우상들을 제하여 버 리고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 
합니다(3절) ,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와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 
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회개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합니다(4절) .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회개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 
스바에 모여…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 "(6절) .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부흥이 시작되어 ， 백성들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적부흥이 있겨 
전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죄의 고백’ 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패배시켰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싸움을 벌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 
옵니다(7절) .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8절) .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웅답해 주십니다. “ ...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10절 ) . 
이스라엘의 승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 이 승리 역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당 

시 블레셋 족속들은 철병기를 소유하였으며 이러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 
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2절) . 사무엘은 블레셋의 압제의 세월을 회고하며 지금 여기 
까지 ， 지금 이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의 각오 퉁이 섞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 은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오 
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이며 ，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 
하신 ‘에벤에셀’ 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 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 
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 2:14-15) 

(권향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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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소씩 

모임 

2002년도 쩌16차 악슐셰례식 안내 충현중보의창 
1.1 2월정기당회 
일시 ’ 4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장로월요새벽기당| 
일시 ‘ 2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베다니흘 

3.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3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베다니흘 

4 안수집사회결산총회 
일시 .오늘 15:30 
장소:교육관 201호 

날짜 

1 2월 15일 

(주일) 

1 2월 22일 

(주일) 

시간 학습자 

1교시 성경개요 
15:00-15:50 (정진호목사) 

2교시 기독론 
16:00-16:50 (노경묵목사) 

1교시 기독교개요 
15:00-15:50 (고광환목사) 

2교시 
문답 

16:00-16:50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309호 (서광진목사) 304호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309호 (여국근목사) 304호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309호 (이수근목사) 304호 (안창덕목사) 301호 

교구별 
문답 

교구별 
장소 . 장소 

5. 이 · 미용전도회총회 
일시 :5일(목) 11:00 

장소 ‘늘보리 
12월 29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베다니홀)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 

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 

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 

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 

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 

유하게하소서. 6 권사 1 .2지회월례회 

일시 : 4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흘 

납퍼전도회 

바울 5지회 총회 
일시 : 3일(화) 18:30 
잠소 : 우리소야(n508-8805) 

2 바울 6지회 월례회 

일시 ‘ 7일(토) 17:00 
장소 :참숭화로구이 

3 요한 8지회월례회 
일시 .오늘}2:1O 
장소 ;교육관 311호 

4 한나 4지회 총회 
일시 :8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영아부실 

5. 한나 6지회총회 
일시 8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01호 

6. 한나 1 3지회총회 
일시 ‘ 8일(다음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갈렬리흘 

7 에스더 3지회총회 
일시 :6일(금)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장소 

8. 에스더 6지회총회 
일시 ‘ 3일(화) 11:00 
장소 ;잠실장미본웨멍흘 

9. 에스더 9지회 총회 
일시 :3일(화)11:00 
장소 박태희 집사댁(실로암 삼계탕) 

10 . 루디아 3지회총회 
일시 :6일(금) 교구모임 후 
장소‘교구모임장소 

11 마리아 3지회층회 
일시 :6일(금)11:00 
장소.교구모임장소 

12 마리아 1 3지회 총회 
일시 :8일(다음주일)3부예배 후 
장소 :교구간사실소회익실 

별셰 

김영준성도 
고금자 권사 남편 ， 김태용 성도의 부친， 12교 
구 신사구역 / 11월 18일 별세 ， 11월 20일 장 
례 

2 최형실타교권사 
최선옥 은퇴권사의 모친 ， 10교구 상계1구역 / 
11월 21일 별세 ， 11월 23일 장례 

3. 강태유씨 
고상호성도모친， 김미애 권찰의 시모， 7교구 
암사2구역 / 11월 21일 별세 ， 11월 23일 장례 

4 박재희성도 
박두진 집사 장인， 박미라 집사의 부친， 10교 
구 상계3구역 / 11월 24일 별세 ， 11월 27일 장 
례 

5 김순제 타교권사 
11교구 남산타운2구역 / 11월 24일 별세 ， 11 
월 25일장례 

결혼 

1 김용식 군(김명열 씨 ， 신정숙 권사의 아들， 
1 3교구)과 홍선영 앙(홍홍식 씨 ， 이양순씨의 
딸)/14일(토) 13:00, 경남예식훌 4충 그린훌 

주소변경 

김상득 집사， 임근예 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용덕 천통 삼익@103-
203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쩍원포집 
충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운전기사í1종 먼허소지재-1영 / 주방보조l충현기도원， 경기도 굉주군， 기거자 환영)-3영 

2. 자격 세례교인 

3. 제훌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훌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 1 충현교회 사무국 fr 552- 8200 

$앙t*; 흉 때 -~ 

- 자· 족 · 을 -환-영·합·니· 다 

번호 서。 여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783 김혜진 1 대학부 김경숙(1) 791 김선옥 13 장년1부 고명진(13) 

784 전춘숙 1 장년2부 신동수(3) 792 설준예 9 한나 

785 이진란 1 장년1부 793 김명숙 17 장년1부 김은영(13) 

786 김홍문 2 장년3부 794 윤혜영 19 대학부 정다웅(19) 

787 천조남 2 장년3부 김동순(15) 795 。 I .g.λ~ 19 대학부 

788 김영애 8 장년1부 김진갑(8) 796 김종숙 19 대학부 

789 이숙연 9 장년2부 공정자(8) 797 신동규 19 청년2부 

790 박숭덕 11 장년2부 박숭길(8) 798 갖。二걱:L n4 1 장년3부 김점례(1)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오시기 바립니다 

I필ε훌E훌I 

1↑옹i'H i> ↑성수대교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 

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 

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1죠강튼i댐 

우 11원 

! 예배 안내 | 
구분 시간 

오전 7:00 

II 오전 9:00 

주일뼈 배 
m 오전 1 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얘외국어 동시통역 예애) 

V 오후 3:00 

(젊은이가드리는예배 

찬 양빼배 오후 5:00 

수 요빼배 l오전 11:00 IJ 오후 7:00 
금요 집회 오후 7:00 

새 벽기도회 오전 5:00 

| 기도원안내 | 
치랑 

영옹선Íf용 

르네상스1E9 

장성 →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 당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 

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 
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 

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 

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 

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 

어져가게하소서. 

a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 
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 

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되게하소서. 

a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 

버스 오전 10:00본당앞출발 

버스 금요집회후본당앞출발 

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 

여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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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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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일 한송규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 여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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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길 신상수 강철형 고제숭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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